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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 5월 30일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

❍ 일시: 1990년 5월 30일(수) 오후 1시 1분 개회
❍ 발언자: 
§ 다케무라 야스코(竹村泰子) 의원(정치가, 일본사회당･호헌민주연합, 중의원 

의원, 사회당 및 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 
회장)

❍ URL: 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1815261X01619900530&sp
kNum=339&current=15

❍ 해제(개요 및 특징)
다케무라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는 별개로 종군위안부에 대해 개인 

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함. 전후처리에서 반성도 참회도 없는 일
본정부를 성토하고 있음.

❍ 주요 내용 번역
▷ 다케무라 “1965년의 일한조약(日韓条約)은 경제협력뿐입니다. 개인 보상은 별개 

아닙니까? 또 북조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두어도 좋다는 건 어째
서입니까? 패전 후 45년, 너무나도 늦은 전후처리가 아닙니까? 반성도 참회도 
없었던 것이 바로 지금 문제시된 거로 생각합니다. 한국, 조선 사람뿐만 아니라 
종군위안부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는 각의
의 전향적 결정에 따라, 창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뒤늦게나마 성의를 가지고 조
사하기를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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